
Mits ubis hi, 연구개발기능 분사
2003년 7월 그룹 R&TG 전담 조직 발족 … 성과책임 명확화

Mitsubishi Chemical이 자체 연구기술개발(R&TD) 기능을 분사한다.

2003년 7월 발족되는 수익(Profit)체제의 신(新) 회사는 사업부와 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되는데, 자립화를 통해 성과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업 창출을 가속화하게 된다. 또 그룹 계

열사들의 자본출자를 통해 그룹 통합력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Mitsubishi Chemical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개발체제 확립을 위해 최근 수년간 R&TD 부문 개혁을 추진

하고 있는데, Corporate R&TD의 설립으로 개혁이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되며, 2003년 7월1일 분석·해석기술

서비스기업으로 이미 분사화된 CACS와 R&TD 부문인 과학기술연구센터를 통합해 신 회사로 발족한다.

Mitsubishi Chemical이 자본금 25억3000만엔 가운데 9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여러 계열사에 출자를 요청

할 예정이다. 인력은 약 750명이다.

분리된 신 회사는 Mitsubishi Chemical과 그룹 계열사들의 연구·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현재 과학기술

연구센터가 진행중인 신규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와 공통기반기술 개발, 나아가 CACS의 분석업무를 계승

한다.

연구인력은 파견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전국의 거점과 연계해 현 체제를 유지한다.

초년도의 매출은 170억엔으로 현상유지가 목표이나, 4-5년 후에는 200억엔으로 끌어올려 흑자를 달성할 계

획이다.

분사 목적은 R&TD의 성과책임 정량화와 명확화로, 성과의 검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R&TD의 효율화와

중점화를 가능하게 하고 신규사업 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 회사를 그룹의 중심 R&TD 거점으로 삼아 분산돼 있는 그룹의 R&TD에 구심력을 부가함으로써 통

합력(總合力)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마인드 등 독립화에 의한 연구자의 의식개혁도 꾀할 방침이

다. 이에 따라 계열조직들의 전략을 연계시켜 신규사업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Mitsubishi는 2000년 CTO로 미국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George Stephanopoulos

박사를 영입한 것을 계기로 화학제품 개발 중시형 체제를 도입하고, 미국 California 대학의 Santa Barbara 등

과 기초·탐색연구를 제휴하는 등 R&TD 개혁을 급속도로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Corporate 연구의 자립화를 실시, R&TD를 축으로 성장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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